마틴 쉬밍케 (Martin Schminke, 바이올린) 
1973년 카셀 (독일) 생. 7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함. 1990년 카셀의 무직아카데미에서 알버트 코치스 교수에게 사사 후 뷔르쯔부르크 국립음대에서 에른스트 트리너 교수에게 사사.
1994년 카셀의 슈포어 콩쿨 우승 후 유럽과 일본, 미국에서 여러 오케스트라들과 협연함. 동시에 실내악에도 전념하기 시작, 특히 듀오 (피아노, 바이올린)와 피아노트리오에 몰두하기 시작함.
1998, 1999년도에 캘리포니아대학(사크라멘토)이 주최한 매스터클래스의 실내악강사로 활동. 한국에서 개최되는 매스터클래스의 강사 (바이올린, 실내악)로 규칙적으로 초청됨.
마틴 쉬밍케는 J.B. Vuillaume의바이올린을 연주한다.
